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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알면 불교가 보인다
불교는 인도의 지리적 특성ㆍ풍토적 성격ㆍ인종

적 복잡성 등에서 발생한 종교이자 철학입니다. 한
반도의 15배가 되는 크기의 인도에는 바다를 연상
시키는 강줄기가 도처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정글, 사막, 히말라야의
광막한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불교는 열대(熱帶)
와 한대(寒帶)가 공존하며 지역마다 사람들은 판이
하게 다른 생김새를 갖고 각자의 풍속과 언어를 사
용하며살고 있는 인도에서생겨났습니다.
힌두교에서 우주의 근본적 실재 또는 원리인 브

라만(Brahman, 梵)과 생명인‘나’를 뜻하는 아트
만(-Atman)이 하나임[一如]을 고찰한 초기 우파니
샤드(B.C. 800~500)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사상의
발전에도 지역적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초기 우파
니샤드 시대에는 인더스강 유역과 갠지스강 상류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상이 갠지스강 하류
로 중심을 이동합니다. 사상적 개척 계급은 브라만
에서 크샤트리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큰 변화가 아
닐수없습니다.
불교는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비(非)바라문계의

새로운 종교, 자유사상운동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도 사성(四姓)의 가장 윗자리에 있던 바라문과
달리 사문(′Sr-ama .na)이 종교지도자의 중심이었습
니다. 사문이란 일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촌락
이나 도시에 유행하면서 걸식으로 생계를 유지하
면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출가자들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배경은 많은 사상가들을 배출했고, 자
유사상을제창하게됩니다.
사상의 변혁기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중인도가

많은 출가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추
고 있었던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당시
중인도에서는 벼농사 기술이 발전해 식량이 풍부
했고, 부패가 빨라 조리한 음식이 남으면 버렸기 때
문에 사문의배출도용이했습니다.

업의 과보를 법칙으로 승인한 불교
윤회전생(괷廻轉生) 사상은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러 무르익은 세계관입니다. 윤회를 인정하려면
윤회하는 주체가 전제돼야 합니다. 카르마(Karma,
業) 사상은 불타 이전부터 있었지만 당시에는 업의
과보가 법칙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교와
함께 유력한 종교였던 자이나교도 업의 과보를 인
정했지만, 그들은 행위의 결과를 벌(罰, da .n .da)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불교는 카르마
를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업(業)의 인과율’로서
조직했습니다.
또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말하는 아트만, 즉 자아

(自我)의 개념은 영원불변하고 무한한 희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인간관은 우파니샤의
철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온(五蘊)의 어
느 것도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없으며 인간에게
오온의 화합 이외에 따로 오온을 소유하는 불변의
자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단지 항상 변하고 제법들의 묶음 자체로서 오로지

현상적인존재일뿐이기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우연론이나 숙명론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배척하
고, ‘우연론’이나‘숙명론’을 회통하는 연기설을
주창합니다. 사상사적으로 석가모니는 정통바라문
시대에(B.C.1500~500)의 세계관인‘전변설(轉變說
(pari .n-ama-v-ada)’과 비바라문계의 육사외도의 세
계관인‘적취설積聚設(-Arambha-v-ada)’을 회통한
것이 연기설입니다.

석가모니의 실천
석가모니는 당시 시대사조의 두 주류인 짜르와

까의‘쾌락설’과 자이나교의‘고행설’을 중도로

회통해 팔정도를 수행했습니다. 팔정도에 의해 어
느 고정적인 입장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 중도의 실
천입니다.
석가모니의 인식과 실천은 연기설에 근거한 중

도의 삶입니다. 연기의 진리는 자성을 인정하지 않
으므로 공(空)이요, 공은‘있다’‘없다’하는 유무의
이변을떠난 것이므로중도(中道)입니다.
석가모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선입견이

나 편견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성의 평등을
주창하며“사람은 출신성분에 의해 천민이 되는 것
은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민이 된다. 출신을 묻지
말고 오직행위를물으라”고말합니다.

〈금강경〉의 실천
〈금강경〉은 인도의 모든 인종, 종파, 남녀, 카스트
등의 차이를 넘어 보편성 획득을 위해 사회적 도덕
적 정신적 평등을 주장합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함
께 성불할 수 있다는 원리를 제시한 종교적 이상을
담은 경전이지요. 〈금강경〉의 인식과 실천은“인도
의 모든 윤리적 실천은 형이상학적 깨달음에서 유
래한다”는패러다임의전형이라고볼수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강경〉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길은 행복과 불

국토 실현의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대승운동의 일환으로 반야바라밀을
최초로 명쾌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제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 반야(般若) 즉 지혜(智慧)이며 보살의
인식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종교적 관념의 측면에
서나 사회실천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이타의 서원
을 발하고 깨달음을 구해 수행하는 사람을‘보살’
이라고합니다.
종교적 실천이 부파불교시대에 들어오면서 희박

해졌던 이것이‘석존의 불교’라는 대승불교운동을
통해 원래의관점으로돌아가려고한것입니다.
그러므로〈금강경〉에서는 출재가라는 분별된 입

장을 버리고 법의 자각과 보살행을 강조합니다. 보

시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자세는 상(相), 즉 겉으로
나타난 모습에 집착함 없이 해야 합니다. 나와 너가
존재하는 보시가 아니라 나와 너를 근원적으로 초
월하는무아의보시를행해야합니다.
〈금강경〉에 나타난 보살의 인식은 사상(四相)의
부정인‘반야바라밀’즉‘성성적적’의 인식으로
실천적 윤리관은 무집착의 행인 무주상보시로 나
타납니다. 또한 사상구조는 간디의 윤리적 개념인
보편적 사랑[ahi .ms-a]이 그의 진리로부터 유래하
는 것과 같은 내용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
상 속에서 우리는〈금강경〉을 수지ㆍ독송ㆍ서사ㆍ
해설하는 것이 행복한 삶과 불국토 실현의 첩경이
아니겠습니까.

〈금강경〉의 현대적 가치와 실현을 위해 수지독송
우리는〈금강경〉에 나타난 보살의 인식과 실천

이 사회적 가치가 되도록 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정
립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째, 현대사회의 도구화된 지성적 자아관[homo

faber]의 사조에서 상의상관적‘보살의 자아관’으
로 갖는 사고의 습관을〈금강경〉제3 ‘대승정종분’
을수지 독송하며길러야합니다.

둘째, 진리가 자기의 참 생명근원임을 자각하고
진리를 자기 생명처럼 존중할 줄 아는 습관을〈금
강경〉제17 ‘구경무아분’을 수지 독송하며 길러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가 자기의 삶과 역사에 주인과 주체

라는 것을 자각하고 찰라찰라 자기의 내면세계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금강경〉제32
‘응화비진분’을수지 독송하며길러야합니다.

넷째, 항상 진리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의경전을 매일 수지ㆍ독송ㆍ사경하는 습관을
〈금강경〉제8 ‘의법출생분’을 수지 독송하며 길러
야 합니다.
마지막으로〈금강경〉에 나타난 보살의 인식과

실천의 이념이 무상으로부터 무주상보시가 나타난
것과 같이 불성생명(佛性生命)의 인식에서 만유일
체관(萬有一體觀)으로 나타난 동체대비의 정신을
정착시키기 위해〈금강경〉제4 ‘묘행무주분’의 수
지 독송을 통해 각 분야에서 보편화ㆍ대중화ㆍ세
계화 해야겠습니다. 

김선근 교수는 6월 11ㆍ1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퇴임기념‘불교와 인도종교’
를 주제로 강의했다. 18일 함께 진행된
퇴임법회에서는 저서〈법화경 신앙과 사
상〉출판기념법회도함께 봉행했다. 
김선근 교수는 퇴임법회에서“비인권

ㆍ비인간의 청산과 인류의 행복과 평화
를 발원하고 30년간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던 간디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김 교수는“간디처럼 살
지는 못했지만 학문적 회향을 한다는 생
각으로 지난 5년간〈법화경〉사상을 연
구했다”며“〈법화경〉의 회삼승 귀일승
(會三乘 歸一乘)사상이 남북통일과 동북
아의 평화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설
명했다. 2차례 진행된강의를정리했다.

정리=이상언기자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불교는 고정관념 깼던 자유사상운동

“출신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라”

1946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했다. 1965년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해 한국대학생불
교연합회 회장을 역임, 문학석사, 철학박사,
연세대 교육대학원 도덕 및 종교교육 교육학
석사, 인도 바라나스 힌두대 문학박사 학위
를 받았다.
1991~1994년 인도 네루대 한국학 담당 교

환교수, 2005년 일본 용곡대 교환교수로 강
의했다.
1991년 외 무 고 등 고 시 시 험 위 원 ,

2000~2001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법인사무
처장, 2001~2005년 인도철학회 회장 역임,
2008~2010년 한국불교학회 회장 겸 이사장
을역임했다.
저서로는〈인도정통철학과 대승불교〉〈모

든 이웃을 부처님처럼〉〈The Philsophical
Thought of Mahatma Gandhi〉〈마하뜨마
간디 연구〉〈베단따 철학〉〈여의주〉〈바가바
따 기따〉〈간디 서전〉〈힌두 스와라지〉등이
있다. 

김선근교수는…

퇴임기념으로 출판
한 김선근 교수의

〈법화경신앙과사상〉

(讀經)


